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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SNS 이용의 중지를 원하면서도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용자들의 심리와 접

속형태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개념적 틀로써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과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PCM)을 사용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도출하였다. 가설의 검증은 AMOS 18.0과 SPSS 18.0을 이용하였고,  SNS 이용 경험이 있

는  IT  계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결측값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44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SNS 이용 의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심리요인이 이용자에게 공존함을 인식하고 각 요인이 SNS 지속사용의 유인요

인과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된 SNS의 서비스 방안 제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틀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factor, is focused on user's psychology and SNS using style, of intention to use SNS continuously being affeted 
to who want to stop using SNS. This study utilized the foundational frame of PCM and TAM2 and indepednent variable and 
Mediating variable were based on previous research. I used statistical programs such as AMOS 18.0 and SPSS 18.0 to verify the 
practical examination of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nd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public and IT students who once 
used SNS, and made the 443 questionnaires to analyze on final except missing values and insincere responses. The result of study 
was that intention to use SNS continuously are affected by positive and negative psychological factors and will be helpful to 
provide a service plan for SNS and establish for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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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초기에 오프라인을 통해 만들

어진 인맥 중심의 친목 도구로써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이후 불

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무한정 인맥을 확장할 수 있는 개방형 형

태로 서비스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종종 불특정 다수로 확대된 인맥은 SNS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는 정보 과잉 현상을 유발하거나 

외부와의 지속적 소통을 강요받는 상태를 촉진하여 개인의 자

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

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SNS를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거나 게시한 내용이 원인이 되어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

는 문제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는 SNS 이용자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하여 사회적 압력

도구로 변질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스타가 된 또 

다른 이용자에 대한 선망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상대적 박탈감

을 느끼게 되거나 과도한 자극 유발 행동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 이에 최근에는 다시 특정 목적 추구를 중심으로 소

통하는 폐쇄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본 연구는 SNS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타인과

의 관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감정적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SNS는 인간의 사회관계 확장 도구로써의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연결통

로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로써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용

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도록 만들어 SNS의 이용

을 중지하거나 전환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 SNS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피로감은 SNS 이용 중단 및 

서비스 전환과 함께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SNS를 이용하면서 

피로감을 경험하고 때론 실속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SNS
의 이용 중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많지 않다[1]. 또한 기업 및 

단체에서도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것

은 입소문을 통한 프로모션 활동 및 교류, 확산에 SNS가 유익

하기 때문이다[2]. 또한 SNS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그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의 상품 또는 브랜드 

이미지 노출의 전달도구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SNS
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3]. 더욱이 매우 빠

른 진화를 보이는 모바일 SNS는 기능성, 이용습관, 충성도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4]. 따라서 SNS 이용자에게 보다 신뢰감 

있는 환경에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에 대한 제고

가 필요한 바, SNS 지속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요인과 저

해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된 독립변인을 프라

이버시 계산 모델(PCM, privacy calculus model)에 따라 구분하

여 제시하고 매개변인은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TAM2, 
technology acceptance model2)을 이용하여 SNS의 지속사용의

도에 대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여 연구한다. 본 연구

가 가정한 문제를 규명함으로써 이용자의 심리적 불편함을 최

소화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신뢰성 공간 마련을 지향할 수 있

도록 미래 SNS 서비스의 사업적 전략 구상의 기반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연구 모형에 관한 연구

1)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TAM2; technology acceptance 
model2)

사용자의 정보기술 수용을 시스템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모델은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다. 이 모델은 1989년 조직 구성

원의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Davis
가 개발한 이론적 틀이며, 혁신 기술 수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발견과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을 중요 요인

으로 보는 모델이다[5]-[7]. 그러나 이 모델은 기술수용 과정에 

있어 외부적 조절 요인을 구체화하지 않음으로써 기술수용 과

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7]. 이에 Davis와 Venkatesh는 그림 1과 같이 5개의 외부 

요인과 더불어 경험과 자발성의 외부 조절요인을 제시한 확장

된 기술수용모델(TAM2)을 제시하였다[8]. 이후 인터넷 환경 

특성에 맞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기술수용모델 기반의 연구들

이 다양하게 연구되었고, Hassenzahl and Tractinsky(2006)는 모

바일 사용자의 행위의도를 살피는 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 외에도 이용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

는 지각된 즐거움이 영향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도출했다[9].  
SNS 사용 자체가 즐겁다고 느끼면 SNS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느낀다[9]-[10]. 따라서 사용자의 기술 수

용에 대한 즐거움과 몰입은 지속사용 또는 재구매와 같은 이용

자의 연속적 행동패턴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11]. 

2)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PCM; privacy calculus model)

그림 1.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8]

Fig. 1. Technology acceptance model2(TA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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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ans의 사회적 교환이론과 Vroom의 기대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그림 2의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PCM)은 Laufer 
et al.(1974)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모델은 인간이 수행하는 프

라이버시 희생 행동은 경제적, 사회적인 특정 이득을 위한 것으

로 본다. 또한 현재 행동이 초래할 불확실한 미래 결과를 고려

하여 프라이버시 관련 행위를 한다고 본다[12]. Culnan and 
Bies(2003)가 “현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한 프레임워크”로 설명한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은 개

인이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이 된다.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과 

위험을 비교하여 기대되는 혜택이 크거나 예상되는 위험이 낮

을수록 개인정보 제공 가능성은 증가한다[13].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개인이 수행할 행동에서 기대되는 이득과 

감수해야하는 손실을  고려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2-2 SNS에 관한 연구

1) SNS의 특징과 기능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킹과 같은 용어로 지칭되는 SNS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경험, 관심사, 취향 등을 타인과 공유

하고 친구, 동료 등과 같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와 인적네트

워크를 형성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웹 서비스 도

구”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SNS의 기능과 상호작용을 설명하

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로는 정체성(Identity), 존재

(Existence), 관계(Relationships), 대화(Conversation), 그룹

(Group), 평판(Reputation), 공유(Sharing) 등이 제시되고 있다

[15]. SNS에 대하여 iCrossing에서는 공개, 참여, 대화, 커뮤니

티, 연계성으로 특징지었다[15]. 또한 사회성(진정성, 사교활

동), 다양성(문화적 다양성), 관계성(새로운 인간관계, 개인화 

및 관계성, 새로운 허브, 개방성, 주관성) 측면으로 특징을 제

시한 연구도 있다[16].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라인상에서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타인과 소통하게 하는 SNS의 기본 전제는 

이용자 간의 연결유무이다[17]-[18]. 

2) 국내외 SNS 이용 현황 

2013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발표 자료에 따

르면 전체 SNS 이용자의 73%는 미국 성인 인터넷 이용자이

며, 이 중 42%는 두 개 이상의 SNS를 사용한다[19]. 미국 페이

스북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200명 이상과 지인관계를 맺고 있

으며,  18~29세 이용자는 평균 300명 이상과 지인관계를 맺는

다. SNS 이용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피로도가 누적되고 가시

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3은 피로도 관련 조사 자료로서 연령대별 평균 

페이스북 친구수와 페이스 북 사용자의 피로도 원인을 보여준

다[19]. 
2014년 국내 SNS 이용률은 60.7%에 달하며, 남성(41.6%)이 

여성(38.2%)로 높게 조사되었고 20대의 이용률(74.4%)이 가장 

높았다[20]. SNS 서비스 선호도는 연령대별로 구분되는데 10
대와 20대는 개방형 SNS를, 40대와 50대는 폐쇄형 SNS를 더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21].
2015년 국내 이용자의 하루 평균 모바일 이용시간은 1시간 

54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1시간 46
분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모바일 SNS 이용자의 하루 평균 이

용시간은 27분이며 60분미만 이용자가 85.0%로 조사되었다

[22]. 

3) SNS 피로도 관련 인식 조사 

2015년 트렌트모니터는 SNS 피로도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

했다. 조사 결과  “SNS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별

다른 실속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62.6%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SNS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9.7%에 밖에 되

지 않았다. 또한 “SNS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불안하다

그림 2. 프라이버시 계산모델(PCM)[14]

Fig. 2. Privacy calculus model2(PCM) 

그림 3. 미국의 연령대별 평균 페이스북 친구수와 피로도 원인[19]

Fig. 3. Average friends number of Facebook and fatigue 
causes by age group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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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SNS는 자기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

다(58.0%)”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에도, “사용하

는 사람이 문제일 뿐 SNS자체는 매우 효율적인 도구라고 생

각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도 74.7%로 높게 조사되었다[21]. 
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SNS 이용상의 피로감 경험 원인은 그

림4와 같이 조사되었다. 
그림 4의 결과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이 SNS를 이용하면

서 피로감을 경험하지만, SNS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염려도 

함께 공존하므로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유

추할 수 있다. 이것은 “왠지 시대에 뒤쳐질 것 같다(37.9%)”,  
“친구들이나 소모임에서 소외당할 것 같다(25.6%)”, “사람들로

부터 잊혀 질 것 같다(15.3%)”, “내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다

(14.7%)” 등의 조사 결과를 통해 지지된다[21].

2-3 주요 변수의 선행 연구

1) 정서표현 양가성과 이중 심리

정서표현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도록 만든다[23]. 반면 정서표현을 잘하지 못

하고 습관적으로 억제하는 사람들은 정적 감정보다 부적 감정

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24]. 정서

표현은 외부로 자신을 개념화하고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타

인과의 관계 맺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24]. 그러므

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정서표현은 사회적 적응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서 표현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사회관계 내

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25]. 습관적으로 표현을 억

제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므로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다[26].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방어 또는 관계유지를 위해

서 스스로 정서표현을 조절하거나 자제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정서 표현 양가성에 대해 처음 조작적 정의를 내린 이론은 

고전적 갈등이론이다. 정서 표현 양가성은 갈등의 한 형태로써 

접근-회피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27]. 정서 표현 양가성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느낌이 동시에 또는 빠

르게 교차하는 것”이며, “한 대상을 원하면서 동시에 원하지 않

는 것”이다[27]-[28]. 즉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

는 것”이며,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지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다[30]. 갈등이론에서의 양가성은 서로 반대되

는 관계 또는 상황이지만 똑같은 쓰임새와 매력이 있는 다양한 

대안에 직면했을 경우 나타난다[31]. SNS의 관계 맺음과 지속

적 상호작용이라는 특성은 이용자들에게 SNS가 유용하다고 

느끼게 하는 반면 그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

는 양가적인 이중 심리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2) SNS 주요 이용 동기 

SNS가 제공하는 유용성이나 실용성을 지각한 경우, SNS를 

이용하게 된다[32]. 특정분야의 정보 획득과 관계 형성 및 교류, 
자기 정체성 표현 및 홍보, 일상의 기록, 즐거움 또는 기분전환, 
여가선용과 같은 오락적인 요소 등이 SNS를 이용하는 동기로 

작용한다[32]. 또한, 외로움 탈피 및 현실도피, 습관적이고 무의

식적인 서비스 이용 등도 SNS를 이용하게 되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32]. 최근에는 SNS 이용자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접

근으로 이용자의 개인 성격은 SNS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스스로 통제하거나 예민할수록, 타인관계에 민감한 성격일

수록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용을 거부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33]. 또는 SNS 이용을 이용자의 사회적 동기

와 동조 압력에 따른 몰입의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34]. 
SNS 이용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

적인 이용활동을, 오락과 습관을 위해서는 소극적인 이용활동

을 한다[35]. SNS 이용자들은 SNS를 대부분 자발적으로 선택

하여 이용하고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이용동기를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32].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그림 5와 같이 연구 모

델을 제시한다. 본 모델은 전체적으로는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TAM2)을 이용하며, SNS 특성을 접속 형태와 이용 심리 측면

으로 구분하여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을 

매개로 SNS 지속사용의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이 

중 이용심리는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PCM)을 이념적 틀로 삼

아 이용동기 변인은 인지된 이득으로, 피로감 변인과 이중심리 

변인은 인지된 손실로 규정한다.

그림 4. SNS 이용상의 피로감 경험 원인[21]

Fig. 4. Causes of fatigue experience in using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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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 가설

구성개념 조작적 정의

접속습관
반복적이고 자동적이며 일상적으로 SNS를 사용하게 
되는 정도

접속도구
SNS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데스크탑, 
태블릿PC 등과 같은 도구의 활용 정도를 의미

이용동기 SNS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를 의미

피로감
SNS를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불편함과 스트레스
를 의미

이중심리

SNS를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서로 대립되는 감정
을 의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억제하
며 갈등하는 것 또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지만 그렇
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

지각된 
용이성

SNS의 이용이 편리하고 쉽게 느껴지는 정도

지각된
유희성

SNS를 사용하면서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느껴지는 
정도를 의미

지각된
유용성

SNS가 이용자 본인의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쓸모있
게 느껴지는 정도를 의미

SNS 지속
사용의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지하
고 SNS를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행동 의지

표 1. 조작적 정의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표 1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도

출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나타낸다. 이것을 통해 다음과 같이 

15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접속습관은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2. 접속습관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3. 접속도구는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4. 접속도구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5. 이용 동기는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6. 이용 동기는 지각된 유희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7. 피로감은 지각된 유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피로감은 지각된 유희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이중 심리는 지각된 유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10. 이중 심리는 지각된 유희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11.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지각된 유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지각된 용이성은 SNS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지각된 유용성은 SNS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지각된 유희성은 SNS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 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설문에 응답한 560명 중 결측값 및 불성실 응답 

117명을 제외하고 남성 233명, 여성 210명의 총 443명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표본의 연령대는 20대(39.5%), 40대
(39.1%), 30대(12.2%), 50세 이상(8.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사용하는 디

바이스 환경은 모바일 환경 423명(95.5%)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사용하는 SNS의 개수는 2개 185명(185%), 1개 110명
(24.8%), 3개 95명(21.4%), 4개 이상 53명(12.0%)순으로 조사되

었다. SNS의 활동 동기로는 자발적 389명(87.8%), 주변권유 42
명(9.5%), 강제적과 기타 의견이 6명(1.4%)로 동일하게 나타났

다. SNS의 접속 빈도는 거의 매일 277명(62.5%), 거의 매시간 

99명(22.3%), 일주일에 3~4번 미만 또는 한 달에 한번 접속하는 

사람은 67명(15.2%)로 조사되었다. 또한 SNS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 미만 207명(46.7%), 1~2시간 미만 137명(30.9%), 
2~4시간 미만 68명(15.3%) 순으로 조사되었다. 

4-2 탐색적 요인 분석

그림 5. 연구 모델

Fig. 5.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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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측정값이 측정하려는 구성 개념을 제대로 측

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인의 타당성 및 신

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채택하였다. 직
각회전방식은 요인 간의 상호 독립성이 유지되며 회전하는 방

식으로 각 요인의 특성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36]. 
측정하는 항목 간에 내적 일관성 검증 지표로는 Cronbach's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한다. Cronbach's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척도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6 이상일 경우 신뢰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37][38]. 이와 같은 근거로 본 연

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유용성1 문항의 요인 적재량 0.698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 적

재량이 0.7 이상, 고윳값은 모두 1.0 이상을 나타내므로 타당도

에 문제가 없다. Cronbach's 계수 또한 모두 0.8 이상으로 신

뢰도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4-3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델 추정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18.0을 활용하여 그림 7과 같이 측정모형을 추정한다. 

 측정모델의 적합도 검정은 잔차 분석(Residual variance)을 

이용하여 다른 항목들과 높은 잔차 분산을 보이는 요인 항목을 

제거해 줌으로써 측정 모델의 수정 지수 분석을 수행했다[39].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접속습관4, 이용동기1, 이용동기5, 이중

심리4, 피로감3, 피로감4, 용이성5의 6개의 측정항목이 제거되

었다. 

그림 7. 확인적 요인 분석 측정 모델

Fig. 7.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easurement Model

그림 6.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Fig. 6.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그림 8. 확인적 요인 분석 측정모델의 적합도 검정 결과

Fig. 8.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fitness test 

of the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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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로 나타난 측정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그림 8과 같다. 측정 모델 적합도 검정 결과 나타난 지표 값이 

적합 지수의 임계치 기준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므로, 측정 모델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타

당성 검증을 위하여 Hair et al.(2010)의 공식을 적용하여 그림 9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표준화 계수가 적어도 0.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내적 

일관성 측정 지표인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0.7 이상,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0.5 이상인 집중 타당성을 보여야 한다[40].
그림 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최종 선정된 모든 측정항목변

수의 표준화 계수는 모두 0.8 이상이다. 개념 신뢰도(CR) 값은 

이용동기 0.753을 제외하고는 모두 0.8 이상의 수치를 가지며, 
평균 분산 추출 값(AVE)도 모두 0.5 이상의 수치를 가진다. 요
인 적재량 와 표준오차 검토를 통해 수렴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요인 적재량이 임계치 기준 C.R.≧1.96에 적합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면 수렴 타당성도 확보되었다고 본다

[39]. 따라서 검정 결과가 모두 이와 같은 기준치 안에 들어있으

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델 적합도에는 문

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는 Fornell and Larcker(1981)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

별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그림 1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10은 상관행렬을 통하여 각 구성 변수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음영으로 표시된 대각선의 값은 구성 개

념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을 나타낸다. Fornell and 
Larcker(1981)의 기준에 따른 검증에서는 측정변인들 각각의 

개념신뢰성과 평균분산추출값(AVE)이 각각 0.7과 0.5를 초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출된 평균분산추출값(AVE)과 상관계수

의 제곱을 기준으로 변인들간의 판별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

데 이때 측정 변인의 평균분산추출값이 타 변인의 상관계수보

다 커야 한다[41]. 음영 속의 평균분산추출값은 모두 0.7이상이

고 타 변수 사이에서 구해진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상관계수

보다 모두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판별 타당성에도 문제가 없

다고 판단된다. 

4-4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검정

그림 9. 측정 모델의 개념 신뢰도 및 집중 타당성 검정 결과

Fig. 9. Results of the conceptual reliability and intent validity test 

of the measurement model

그림 10.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Fig. 10. Results of Discriminatory Feasibility Analysis

그림 11.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검정 결과

Fig. 11. Results of fitness tes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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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는 절대 적합 지수, 증분 적합 지

수 및 간명 적합 지수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평가한다. 본 연구

의 구조방정식 모델 적합도 검정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2(Chi-Square)값과 RMR 0.172로 임계치 기준에 벗어나 있

으나, 2의 경우 표본 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2
값에 의해 제안된 측정 모델이 부적합하다고 나올지라도 이 지

표만으로 측정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안된다[40]. 
RMR 값이 유의수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지만, 구조방정식 모

델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적합도 지수를 얻기는 어렵다[42]. 또
한, 모델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43]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델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4-5 연구 가설의 검정

그림 12는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델이다. 연구 가설 검정

을 위해 AMOS 18.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 수행을 통해 설정한 

가설들의 영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림 13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회귀분석에서는 t값에 해당되는 C.R(Critical 
Ratio) 1.96 이상, 유의수준 값(P-Value) 0.05 이하로 기본 기준

을 정하므로 이 수치에 부합될 경우 가설이 채택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 15개의 가설 중 13개의 가설이 채

택되었고 접속 도구와 지각된 용이성 요인 간에서 가장 크게 정

(+)의 영향을 갖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습관 변인의 경우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가설

이 기각되었다.  최근 SNS의 이용 연령대가 중장년층까지 확대

되었고 어디서나 쉽게 SNS에 접속 가능한 환경을 갖게 되면서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이용이 쉬워졌다. SNS를 통해 목적한 바

를 이루기도 쉬워졌지만, 피로감과 이중심리를 느끼기도 쉬워

졌다. SNS 사용상의 피로감을 경험하거나 정체성 표현 또는 갈

등상황에 직면하는 이중 심리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심리적 요

인들은 이용상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용동기, 피로감, 이중 심리 변인을 이용 심리 측면에서 지

각된 유용성, 지각된 유희성 매개 변인과의 관계를 살핀 가설 

검증에서는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용심리 측면은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2)기반 하에서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PCM)
을 함께 적용한 개념적 틀을 이용하였다. 이용자의 이용 동기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득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석

되어 잠재적 이득으로 인지하였으므로 각 매개 변인 간에 정(+)
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반면 피로감 요인과 이중 심리 요인은 

SNS의 이용을 망설이게 하는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하여 소극

적 사용 및 감정적 소모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인 모두 

잠재적 손실로 인지하고 각 매개 변인 간에 부(-)의 영향을 측정

하였다. 이 가설들이 모두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이용동기는 

SNS 지속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피로감과 이중심리는 

SNS 지속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라는 본 논문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설명력을 가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용이성은 SNS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

그림 12. 구조방정식 모델

Fig. 12. Structural equation model

그림 13. 경로 분석 결과

Fig. 13. Results of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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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일반적인 기술 

수용 과정에서 지각된 용이성이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인이라는 기존의 시각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

서는 지각된 용이성을 SNS의 이용이 편리하고 쉽게 느껴지는 

정도로 정의하여 조사하였다. 이미 스마트폰 보급률 83.0%, 모
바일을 통한 SNS 이용 비중이 88.4%로 스마트폰 기기 사용은 

대중화되고 일상화되었고, 기존 모바일 SNS 소외계층으로 인

식되던 50대의 SNS 이용률도 60.5%로 조사된 최근에는 누구

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은 자신을 더 많이 외부에 드러내

는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SNS 피로감과 

이중심리를 경험하는 순간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용이 쉽다고 해서 꼭 지속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SNS 지속 사용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피로감과 이중 심리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SNS 운영자 또는 

관계 종사자들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

운 이용자를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고 제언한다. 향후 서비스는 개인의 심리적 상황이 고려됨과 동

시에 신뢰감 기반의 즐거움을 수반하는 개인 최적화 서비스 공

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타인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

정 시간대를 설정한 타임아웃 도입, 초대된 공간에서 자의로 인

한 일련의 탈퇴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초대를 할 수 없도록 하

는 초대횟수제한 등과 같은 방법의 고려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SNS 중단 또는 전환연구와 같은 기존 피로감 요

인 연구와 달리 이용자의 심리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SNS 이용

함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계속 SNS를 이용할 수밖에 없

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계산 모델과 확산된 기술수용모델을 결합한 개념

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프레임워크의 확장을 시도했다. 또
한  SNS 이용공간을 긍정과 부정의 심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SNS 피로감 및 갈등상황을 겪

게 만드는 이중심리가 SNS 이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과 동

시에 즐거움이 수반된 목적된 행동, 즉 이용동기가 SNS이용의 

유인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본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에 30대 응답 비중이 12.2%로 적은 반

면 40대 이상 응답 비중은 39.1%로 높은 상태에서 진행된 연구

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고른 연령대 분포의 불특정 다수를 표본으로 진행하는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상

황이 고려됨과 동시에 신뢰감 기반의 즐거움을 수반하는 개인 

최적화 서비스 공간 마련의 구체적인 전략 및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반하지 못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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